
오늘 너무 춥습니다. 동지가 갓 지난 겨울이라 날이 빨리 어두워지고 해도 늦게 뜹니다. 날씨는

취재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려면 각 나라의 날씨 체크는

필수입니다. 날씨가 더운 나라만 일 년 내내 주구장창 가있기도 하고 어떤 해는 추운 나라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겨울옷과 여름옷을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떤 날씨든 다 커버할

수 있게 말입니다.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날씨와 취재

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PD)



겨울에 북유럽 취재를 가면 흑야입니다. 들어나 보셨나요? 흑야. 낮 12시나 되어야 어슴푸레 날이

밝는가 싶다가 2시쯤 되면 도로 깜깜해집니다. 스웨덴에서의 일입니다. 아침에 호텔서 일어나

일하러 나가려니 바깥이 아주 깜깜합니다. 오후 1시쯤 되니 슬며시 밝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어둑해집니다. 저는 밖이 깜깜하면 잠이 옵니다. 하루 종일 졸린 눈 비비며 헉헉대고 다녀야 하나

생각하니 너무 힘듭니다. 어두우니 건물 풀 샷도 못 찍습니다. 건물 전경은 편집할 때 꼭 필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명 설치하고, 창문에 불도 켜 달라 부탁해 간신히 분위기로만 풀 샷을

촬영합니다. 흑야인 나라를 취재가려면 조명에 아주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나름 조명에 힘껏 공을

들여 열심히 촬영해 간신히 방송을 내보냈는데… 시청자 게시판에(그때는 게시판 시절입니다)

‘제작진들아~ 왜 오밤중에만 촬영 댕기냐’는 지적의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억울합니다.

반대로 북유럽이나 러시아 등지의 여름은 백야입니다. 밤 12시가 되어도 환합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 하루 종일 취재하다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하며 시계를 보니 밤 12시. 그때도 해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들은 환할 때 무조건 많이 촬영해야 합니다. 깜깜해지면 치안

문제도 있고 어두운 상황에서는 취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 부지런히

촬영해야한다는 강박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만 보고 촬영하다가 오밤중까지 촬영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아 백야구나’ 하는 현실감이 듭니다. 백야는 제작진들의 과로를 부릅니다.

그 와중에도 깜깜한 흑야보다는 낫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더운 나라로 취재를 갈 땐 많이 긴장해야 합니다. 각종 풍토병과 모기가 언제든 덤벼드니까요.

게다가 제3세계 나라들은 열악한 병원 시설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갔다가 병을 더 얻는 수도

있습니다. 촬영가서 병이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개점휴업입니다. 더운 걸로 치면 이슬람권

나라들이 정말 힘듭니다. 여성들에게 짧은 옷을 허용하지 않다보니 치렁치렁 여러 겹의 옷을

입거나 아바야나 히잡 같은 전통의상 차림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옷은 텐트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땀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고온에 열사병과 일사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얼음주머니를 끌어안고 다니거나 무조건 에어컨 있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라크 나제프라는 도시에 취재 갔을 때 온도계가 가리키던 숫자는 50도가 넘었습니다. 차의

에어컨이 돌아가도 제 기능을 못해서 더운 바람이 섞여 나옵니다. 그날 야외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눈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험을 피하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더운데 총탄에서 나오는 불이 더 온도를 높이는가보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운 나라들을 지긋지긋하게 다녔어도 가장 더운 나라는 적도가 아니라 사막이 많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시골로 가면 냉장고도 없습니다. 찬 물이 먹고 싶어도 구할 곳은 없고,

따뜻한 물만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음을 계속 리필 받으며

혼자 감격할 수밖에요. 얼음이 마치 부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얼음을 오도독오도독 깨물어

먹으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도 얼음을 컵에 담아 수시로 먹습니다. 왜 제가 얼음을

먹으며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즐기는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커피숍만 가도 공짜로 얼음을 더

달라 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선진국입니다.

그래도 저는 추운 겨울 나라들을 더 싫어합니다. 특히 겨울에 러시아로 취재 가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한번은 태국 방콕에서 취재하다가 갑자기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더운 나라 온다고 전부 짧은 소매의 옷들과 슬리퍼에 반바지만 챙겼다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출국하기 직전 급하게 방콕 시내 백화점을 갔으나 겨울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모스크바에

가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는데 마침 흰 눈이 펄펄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 창밖을 보며 무조건 초스피드로 상점에 달려가 패딩을 구해야지

했습니다. 승무원이 제 차림을 보더니 놀라며 기내 담요를 주었습니다. 그날따라 더딘 입국심사.



공항 안도 추워서 덜덜 떨며 기다리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드디어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이 펄펄 옵니다. 앞만 보고 뛰어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이제 택시를 탔으니 얼어 죽지는 않게 되었다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날씨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가 4계절이라 좋은 새가슴 피디는 이

모든 날씨 역경을 간신히 넘기고 넘겨 아직 얼어 죽지도, 더워서 쓰러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올 겨울도 잘 버텨서 꽃피고 새 우는 봄을 맞이하자고요. ‘언젠가 봄이 오겠지~’

   #날씨 #백야 #흑야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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